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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과 에너지

고대 신화에서 신으로부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가 그 반역의 대가로 혹독한 형벌에 처해졌다는 일화는 

인류 문명에서의 에너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태곳적부터 에너지는 문명의 근간이자 문명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고, 전쟁에서도 에너지는 승패의 열쇠였다. 기존의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때, 

한 시대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새 시대로 넘어갔고, 새로운 에너지 기반에 걸맞은 기술과 사회, 정치, 경제 

인프라를 출현시켰다. 산업혁명에서도 에너지원은 핵심 동인이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기반은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기의 에너지 수요 공급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5%로 국가 총 수입액(4400억불)의 23%에 이른다(2015년).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가 에너지 효율이 낮았고(일본의 1/3 수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국의 송배전망 증설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고,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 조치는 기대를 밑돌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피해는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배출원 인벤토리 파악 등 기초자료부터 축적해야 

하는 단계이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파리협정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으나, 현재 상태로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지구상 200여 개국이 에너지 믹스(mix)를 설계하는 데에는 기술·제도·인프라 등 변수가 많고 격차가 

크다.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보급은 유가 변동, 시장의 신뢰와 직결된다.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신기술의 개발 보급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를 깔기까지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검다리 에너지(bridge energy)의 선택이 중요하고,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서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도출하고,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원별 LCA 평가에 의해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뢰를 쌓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신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기술에서 22%를 차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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